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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첨정공파(僉正公派)

 수 壽, 10세, 첨정공파 중시조 훈련첨정(訓鍊僉正)
1528년(중종 23년)에 태어났으며 자(字)는 영령(永齡)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 훈련첨정(訓
鍊僉正)의 벼슬을 했으며, 부인은 결성 장씨(結城 張氏)이고 공의 묘소는 개천(价川)에 있다
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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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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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山府院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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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파/進士公派진사공파/司評公派사평공파/判尹公派판윤공파/昭威將軍公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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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繼龍(계룡)
令同正
영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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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교위)

環(환)
郞將(낭장)
세 종 2 3 년
(1441~

仁亨인형
主簿주부
세 조 1 2 년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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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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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택禮澤

2
希明
희명

2
仲澤중택
3
信敏신민

義良(의량) 義良公派의량공파

仁良(인량) 禹績(우적)
義州府尹 府尹公派부윤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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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功將軍 保功將軍公派보공장군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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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랑
(1755~

錫孚
석부

2
義澤
의택

一星
일성

廷亮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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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렴

應弼
응필

光昊
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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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

致權
치권

采洙
채수

始弴
시돈

준혁
俊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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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 允武, 15세, 1631(인조9)년생, 개천 출신, 1660년(현종1년) 식년시(式年試) 진사 3
등으로 급제 (출전: 경자식년사마방목 庚子式年司馬榜目) 

봉점 鳳漸, 17세,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1697년(숙종肅宗 24년)에 태어났다. 1723년(경종景宗 3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했으며, 成均

館直講(성균관직강)을 지내셨고 1746년(丙寅년)에 돌아가셨다.

현봉점의 식년시 문과 합격 기록

국립중앙도서관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十四(규장

각한국학연구원[奎106])

[문과] 경종(景宗) 3년(1723) 계묘(癸
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6위
(16/35)

[부(父)]
성명:현응삼(玄應三)
[조부(祖父)]
성명:현○○(玄○○)
[증조부(曾祖父)]
성명:현○○(玄○○)

생년 정축(丁丑) 1697년 (숙종 23)

합격연령 27세

본인본관 성주(星州)

거주지 개천(价川)

선발인원 35명 [甲3・乙7・丙25]

전력 유학(幼學)

관직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문과시제 논(論)：진신서불여무서

 ( 盡信書不如無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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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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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1
忠立
충립

1
彦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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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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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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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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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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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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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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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淵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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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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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http://people.aks.ac.kr/front/dirSer/pos/posView.aks?posId=POS_6JOS_3KJ_000649&category=di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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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계묘 식년시(癸卯 式年試)의 시제(試題) 盡信書不如無書는 맹자(孟子)의 말로 “책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차라리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이 시제에 대해 논하는 문장을  제한된 시간에 작성하는 것이므
로 과거 시험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 승정원일기에 보면 현봉점(玄鳳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집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 조상경(趙尙絅)의 시문집 학당유고
(鶴塘遺稿)에도 현봉점이라는 개천(价川) 거주 인물이 나온다.

봉겸 鳳謙, 17세,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봉점의 동생, 자(字)는 계진(季眞) 號는 이암(彛庵)이다. 1709년(숙종 36년)에 태어났고 
1778년(정조2년)에 돌아가셨다. 조선 후기에 익위사세마, 경영관, 지평, 집의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족보에 의하면 ‘타고난 자태가 극히 높고 듣고 깨달음이 매우 뛰어났다. 6세에 소
학을 받고 한번 읽어보고는 곧 외웠다. 커서는 구암 윤봉구의 문하에서 집사 역할을 했다. 
선생은 매우 칭찬하며 한탄하기를 遯庵(돈암) 이후 서도 유학의 책임을 모두 가지겠구나 했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1년 을사(1725, 옹정), 11월 19일(계축)
홍중우(洪重禹)ㆍ이집(李潗)을 승지로, 서종섭(徐宗燮)을 필선으로, 홍중현(洪重鉉)을 판교로, 이명희(李命熙)를 
충훈부 도사로, 이유(李瑜)를 겸 교서관 교리로, 이한겸(李漢謙)을 의금부 도사로, 홍치중(洪致中)을 형조 판서
로, 정형진(鄭亨晉)을 종묘서 영으로, 이도진(李道鎭)을 공조 좌랑으로, 경성회(慶聖會)를 병조 참지로, 조도빈
(趙道彬)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현봉점(玄鳳漸)을 학유(學諭)에 단부하였다. 좌승지에 이기진(李箕鎭)을, 우승
지에 신방(申昉)을, 좌부승지에 홍중우(洪重禹)를, 우부승지에 조영세(趙榮世)를, 동부승지에 이집(李潗)을 단부
하였다. 반송사 권업(權)을 이번에 자헌대부로 초자(超資)하였다.
*학유(學諭:조선시대 성균관에 속한 종구품 벼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1년 을사(1725, 옹정), 11월 20일(갑인)
오늘 모화관에 거둥할 때 현봉점(玄鳳漸)을 수궁 가주서(守宮假注書)로 삼았다.
*가주서(假注書:조선시대 승정원에 소속된 정7품 주서의 임시 관직)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3년 정미(1727, 옹정5) 1월 5일(임진)
수석을 차지한 학정(學正) 현봉점(玄鳳漸)에게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하라는 비망기
*학정(學正:조선시대 정3품 아문인 성균관의 정8품 관직, 유생의 풍속을 담당하는 교관직)

鶴塘遺稿 册十一 / 日記
癸卯 [正月]
二十四日。晴。嘉山倅魚有琦持錢三兩，酒一壺，數種魚饌來見。兪生，李
樞，朴醫，安命說，价川居儒生玄鳳漸與其四寸來。譯官鄭德崇來現。寧邊
留醫吳敬大邀來。適聞雲山謫客有病勸送。寧邊倅李基祚來訪。渭原書問。
送眞荏十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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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침내 尤遂(우수) 양선생의 영정을 살던 곳에 봉안하고 대대로 이어서 후진을 가르치니 
생도가 무더기로 모여들었다. 분하의 정취(汾河之風)가 있었다. 삼산 이공이 관찰사가 되어 
뽑아 쓰려고 건의하고자 했으나 임금에게 여쭈는 일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죽었다. 그후 누
강 정공이 관찰사가 되어 조정에 아뢰었으나 당시 일이 질척거리고 막아 포상이 이루어지지
는 않았다. 경향의 선비와 벗들이 지금도 애석하게 여긴다. 저술로는 경서와 예서 이기설 
등이 세상에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홍직필(洪直弼)의 유고집  『매산집』(梅山集)에 현봉겸((鳳謙)의 이름이 보인다.

梅山先生文集卷之三十四 / 碑
正統祠廟庭碑
正統之名何所本。本諸春秋。故傳曰春秋大居正。又曰王者大一統。此正統之名。所由來也。正統
所以辨君臣之等。嚴華夷之分。而斯文亦有居正大統。孔子集羣聖而大成。朱子集羣賢而大成。尤
菴宋子集羣 儒而大成。大成者。爲正統也。价川郡有山名正統。處士玄鳳謙奉尤菴，遂菴兩先生
眞像于家塾。其子在默在德創祠於正統山下。尤菴爲之主而遂庵配焉。三山李文敬公台重名其祠曰
正統。手書而贊之。常窩李孝貞公敏輔又述文而張之。始終近百年而廟貌成。齋室庖湢俱備。儼然
一黌制也。鳳謙從曾孫膺洙，近洙。與一鄕髦士。謀樹碑于廟庭。謁文于直弼。直弼義不敢辭。援
筆而敍之曰。(이하 생략)

天姿極高聽悟絶倫六歲受小學覽輒卽誦及長執贊于久庵尹先生之門先生大加稱嘆曰遯庵以後
西路斯文之責盡在矣遂以尤遂兩先生影幀奉安于所居世宗齊敎授後進生徒坌集宛有汾河之風
三山李公爲按使欲建白擢用不及 筵達而卒其後樓江鄭公爲道伯奏聞于 朝當路沮泥未蒙褒典
京鄕士友至今嗟惜所著經禮理氣等說行于世

* 구암(久巖) 윤봉구(尹鳳九, 1683~1767) : 병계(屛溪), 성리학자 권상하의 문인으로 정묘보 서문 작성
* 돈암(遯庵) 서한정(徐翰廷, 1407~1473) :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돈암일집』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유교 
학문 발전에 기여했다
* 우,수 양선생 : 상리학의 대가 우암(尤庵) 송시열(1607~1689)과 송시열의 수제자이자 기호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
* 분하의 정취(汾河之風) : 함께하는 즐거움이 극에 달한다는 한무제 고사
* 삼산 이공(三山 李公) : 이태중(李台重, 1694-1756) 지방 목민관. 시호은 문경(文敬)
  누강 정공(樓江 鄭公)은 확인 불명.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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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묵 在黙, 18세.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비암선생, 충청도사 
봉겸의 아들, 조선 후기 문신이다. 자는 초백(楚伯)이다. 1735년(영조11)에 태어났다. 증조부
는 현윤무(玄允武)이고,(誤記로 보임, 증조부는 현창무昌武) 조부는 현응삼(玄應三)이다. 부
친은 현봉겸(玄鳳謙)이다. 1768년(영조44) 식년시에 병과 37위로 문과 급제했다. 1768년(영
조44) 4월에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로 임명되었다. 1781년(정조5) 10월 성균관전적(成
均館典籍)에 임명되었다. 1794년(정조18) 7월 가뭄으로 바른말을 구하는 임금의 구언(求言)
에 대해 양전(量田)‧환곡(還穀)‧파발(擺撥) 등을 내용으로 상소하였다. 1797년(정조21) 6월에 
예전 직함을 빙자하여 관아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사사로이 민가를 헐었다는 혐의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박종갑(朴宗甲)의 탄핵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방 수령을 무고
했다는 혐의로 관서안사어사(關西按査御史) 여준영(呂駿永)의 탄핵을 받았다. 족보에는 충청
도사(忠淸都事)를 지냈으며 경학과 문장이 뛰어났으며(경학문장지절문우세經學文章之節聞于
世) 1797년(정조 22년)에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있다.

현재묵의 식년시 문과 합격 기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
중앙도서관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十六(규장

각한국학연구원[奎106])

[문과] 영조(英祖) 44년(1768) 무자(戊
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37위
(47/57)

자(字) 초백(楚伯)

생년 을묘(乙卯) 1735년 (영조 11)

합격연령 34세

본인본관 성주(星州)

거주지 미상(未詳)

선발인원 57명 [甲3・乙7・丙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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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번암집, 일성록 등에 현재묵의 기록이 보인다.

[부(父)]
성명:현봉겸(玄鳳謙)
[조부(祖父)]
성명:현응삼(玄應三)
[증조부(曾祖父)]
성명:현윤무(玄允武)=>창무(昌武)의 오기(誤記)

전력 유학(幼學)

문과시제 어제(御題)부(賦)：친극자미

 (親極滋味)

정조 18년 갑인(1794) 7월 23일(무신) 구언에 응답해 전(前) 전적(典籍) 현재묵이 상소하다
전(前) 전적(典籍) 현재묵(玄在默)이 상소하기를, “관서의 양전(量田)은 이미 햇수가 오래 되어 경
계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측량을 하게 되면 간사하고 교활한 향리들이 속임수를 쓸 
수 없으므로 위로는 토지 대장에서 토지가 누락되는 실수가 없고 아래로는 이중으로 세금을 바
치는 억울함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측량을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환자곡으로 인한 폐단의 원인은 각 고을의 장부에 기재된 곡식의 수량이 많고 적
음이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법칙을 정하여 만들어서 곡식을 팔 것이 있으면 곡가(穀
價)의 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곡식이 가장 많은 고을에서 팔기 시작하여 차차 팔게 하면 몇 해 
안 가서 각 고을의 곡식의 총액이 균일하게 될 것입니다. 관서의 각 고을에 비치된 돈의 폐해는 
또한 백성들의 큰 폐단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소견으로는 다섯 집이 1통(統)이 되는 법을 엄하게 
밝혀서 통마다 나누어 주면 담당 아전들이 조종하면서 뇌물을 받는 폐단은 저절로 고쳐질 것입
니다. 관서의 군정에 대한 일은 다른 도에 비교하면 더욱 중대한데 일단 순찰하는 일을 중지한 
뒤부터 무기가 녹슬게 되었지만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편대의 사람 중에 도망친 자리를 곧
바로 채워넣지 않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옛 제도를 밝히도록 하소서. 서로(西路)에 파발을 
두는 것은 대체로 변방 백성들의 급한 경보 때문인데 지탱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말하면 황해도 
같은 곳이 없고 파발꾼의 삯을 지급하는 것으로 말하면 평안도와 같지 못하기 때문에 황해도 백
성들로서 한 번 파발꾼에 들어간 사람은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평안
도 근래의 예에 따라 파발꾼의 삯과 잡물을 묘당으로 하여금 적중하게 헤아려 지급하도록 하소
서. 영남의 연일(延日)은 고을의 터가 낮고 좋지 못한 곳이어서 임자년 큰 홍수에 거의 떠내려가
고 잠겨버렸으니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적당한 시기에 옮겨 세우도록 하소서. 삼일포에서 
소나무를 베고 개간한 일은 관찰사와 수령들을 논죄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무식한 산골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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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애써 농사를 지었다가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게 되었으니 자못 가련한 일입니다. 천천히 
가을에 농사가 수확된 뒤를 기다려 시행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도를 팔역(八域)으로 나누
고 고을을 3백 개로 구분해 놓았지만 그 폐단은 곳곳마다 다 있으니 의정부로 하여금 각도와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 각 조항에 따라 비변사에 보고하여 폐단을 바로잡으면 재변을 막고 병폐를 
없애는 방도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너는 먼 지방에 사는 문신으로 바른 
말을 구하는 날에 먼저 전교에 응했으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 조항에서 가려 쓸 만한 것
이 많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번암집 제29권 / 헌의(獻議)
개천 사람 현재묵의 일에 대한 헌의〔价川人玄在默事議〕
현재묵이 문관(文官)이라 사칭하면서 향곡(鄕曲)에서 폐단을 일으킨 것은 죽일 만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신이 감사를 맡고 있을 때에 익히 들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
금 조사하여 보고한 장계를 보건대, 조사하는 뜰에서 성을 내어 꾸짖으며 말한 것이 절
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손수 쓴 패자(牌子) 가운데 “군기
(軍器)를 마음대로 꺼냈습니다.”라는 말과 “무신년 이후로 처음 보았습니다.”라는 등의 
말은 흉악하고 패려하여 하지 못하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고을 수령을 위협하여 내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말이 절로 남을 무함하는 악역(惡逆)의 죄에 빠지는 것은 몰랐을 것입
니다. 여러 죄수의 공초를 통해서도 이미 모두 의심할 것이 없으니, 현재묵의 죄는 오직 
남을 무함한 데 대한 형률을 적용하여 반좌율(反坐律)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죄수들에 대한 처결은 어사로 하여금 경중에 따라 법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을 그
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주-D001] 개천(价川) …… 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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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묵(玄在默)의 일은 다음과 같다. 개천 군수 신선응(申善應)이 외창(外倉)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영접하지 않은 일로 개천군의 중군(中軍) 김회항(金晦恒)이 향임들과 언쟁을 벌였는데, 그때 
무사가 양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향임들이 수령에게 김회항을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청한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묵이 주동하여 감사에게 의송(議送)을 바치고, 유생(儒生)들에
게 통문(通文)을 돌리고, 형리청(刑吏廳)에 패자(牌子)를 보냈다. 이때 감사에게 바친 의송에서 
수령을 무함한 구절이 문제가 되어 정조가 여준영(呂駿永)을 평안도 안사 어사(平安道按査御史)
로 삼아 조사하게 하였다. 《日省錄 正祖 21年 6月 10日, 10月 6日》 1797년(정조21) 10월 6일 
정사에서 형조가 현재묵의 일에 대해 대신들에게 의논한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이 글은 당시 좌
의정으로 있던 번암이 헌의한 내용이다.
《正祖實錄 21年 10月 6日》 《日省錄 正祖 21年 10月 6日》

* 번암집 (樊巖集) :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시 · 소차 · 서계 · 서(序) 등을 수록한 시문집. 1791년
(정조15) 정조의 어명과 「어정범례(御定凡例)」에 의해 편성된 것이다. 이 책은 수권(首卷)에 정조의 어제
어필(御製御筆)로 되어 있는 「서번암시문고(書樊巖詩文稿)」·「어정범례」, 1800년에 작성된 「부주」, 이어 
수권 상으로 사륜(絲綸) 46편, 수권 하로 사륜 51편 및 어찰(御札) 9편이 실려 있다.

일성록(日省錄) 정조 21년 정사(1797) 10월 6일(신축)
개천(价川)의 죄인 현재묵(玄在默)은 사형을 감하여 절도(絕島)에 형배(刑配)하고 그 나머
지 각 사람은 경중을 나누어 감처(勘處)하라고 명하였다.
○ 평안도 안사 어사(平安道按査御史) 여준영(呂駿永)의 장계에,
“신이, 개천군의 현재묵 등이 고을 수령을 무함한 일을 조사하기 위해 9월 24일에 개천
군에 도착하여 덕천 군수(德川郡守) 서홍보(徐弘輔), 맹산 현감(孟山縣監) 김기풍(金基豐), 
은산 현감(殷山縣監) 이석하(李錫夏)를 별도로 참사관(參査官)으로 정하고, 신문해야 할 
각 사람들에게 규례대로 문목(問目)을 내어 공초(供招)를 받았습니다.
김회항(金晦恒)은 공초하기를 ‘올해 4월 수령이 외창(外倉)에 나갔다가 본읍(本邑)의 군기
(軍器)에 대한 일로 추고를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황송한 마음으로 관아에 돌아왔으나, 
향청(鄕廳)의 향임(鄕任)들이 나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사사로이 말하
기를 「오늘 관아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때와는 다른 일인데도 시임 향임들이 나와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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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의 체모로 볼 때 분노에 찬 말을 마구 내뱉어서는 안 된다.」 하
고, 청지기를 시켜 한 차례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임 향임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관아의 뜰에 들어와서 수령에게 고발하였으므로 관아에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말하기를 「양반이 상놈에게 모욕을 당했다.」 하였으므로, 제가 말하기
를 「너희들이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향임의 자손에 불과하고, 나는 무사(武士)의 신분이기
는 하지만 본래 사족(士族) 출신인데 어찌 감히 능멸하는가.」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
니, 관아에서 그들을 용서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를 잡아들여서 분부하기
를 「이번에 향임과 무사 사이에 분쟁을 벌인 실마리가 너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죄가 없을 
수 없다.」 하고, 곤장을 치고 중군(中軍)의 직임을 태거(汰去)하였으며, 이어 수금하였습
니다. 그 뒤에 문득 들으니, 현재묵 등 향임들이 수많은 향인(鄕人)들을 거느리고 윤음(綸
音)을 받들고서 객사(客舍)에 일제히 모여 장유(長幼)의 분별과 귀천(貴賤)의 분별에 대한 
일로 수령에게 고하고 저를 죽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옥중에 갇혀 
있었으니, 어떻게 나가서 감히 받들고 온 윤음을 빼앗았겠습니까. 향인을 꾸짖고 모욕했
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관아의 뜰에서 마음껏 학대
했다는 이야기는 오로지 모함일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좌수(座首) 현광석(玄光碩) 등은 공초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향임으로서, 올해 4월에 고을 
수령이 별창(別倉)에서 관아로 돌아올 때 나가 영접하지 않은 일로 김회항이 온갖 말로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아의 뜰에서 일제히 호소하여 그의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잡아들일 때에 그가 더욱 여지없이 모욕을 하였는데도 고
을에서 엄중히 다스리지 않고 저희들을 물리쳐 보내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러 나
와 향청을 비우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소지(所志)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과연 김
회항은 곤장으로 다스리고, 저희들은 붙잡아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이 멀
어서 미처 대령하지 못했는데, 명령을 거역하는 줄로 알고 또 사나운 차인(差人)을 보내
어 저희들을 수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뒤 향임들의 통문(通文), 패자(牌子), 의송(議
送) 등의 일은 갇혀 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참여하였겠으며, 향임을 맡고 있는 몸으로 
어떻게 감히 부화뇌동하여 호응할 셈을 하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한광엽(韓光燁김회항의 외숙부)은 공초하기를 ‘향인들이 김회항이 꾸짖고 모욕한 일로 수
치를 씻으려고 하며, 현재묵 형제가 상복(喪服)을 입은 사람으로서 800여 명을 거느리고 
윤음을 받들고 와서 향회(鄕會)를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관가에 
고하니 관가에서 말하기를 「윤음은 체모가 매우 경건한 것인데, 향인이 어찌 감히 정당
한 이유 없이 받들고 오는가.」 하고 윤음을 동헌(東軒)에 봉안(奉安)하였습니다. 그러자 
향인들이 윤음을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관아의 뜰로 난입하여 제멋대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김회항을 박살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의 집을 허물겠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관
가에서 말하기를 「김회항의 죄가 어찌 박살할 정도까지 되겠는가. 집을 허무는 것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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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령(禁令)이 있다.」 하면서 엄한 말로 물리치니, 향인들이 곧바로 김회항의 집으로 
달려가서 일시에 집을 허물었습니다. 1000명 가까운 향인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저
를 구타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저의 아들 한공우(韓公羽)가 칼을 빼 들고 와서 구원
하니 일시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횡사(橫死)를 면하였습니다.’ 하였습니
다.
한공우는 공초하기를 ‘저의 아비가 구타를 당할 때 저에게 말을 전한 자들이 모두 아비
가 벌써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통분하여 곧바로 복수하려는 생각에 청지기
의 환도(環刀)를 급히 뽑아 들고서 좌우로 휘두르느라 누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
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매부도 상처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이야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
니까. 분노에 찬 기세로 칼을 휘두르다 보니 자연히 5, 6인이나 상처를 입히게 되었으나, 
황급한 상황이라서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습니다. 향인들이 이를 빌미로 삼아 비난
하는 말을 하고 관가를 부추겨서 저를 잡아다 가두게 하고 감영에 보고하기까지 하였습
니다. 그러나 추후에 들으니 상처를 입은 자는 몇 사람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향인들이 기어이 무함하려고 「군기를 멋대로 꺼내고 장교(將校)와 결탁하였다.」라는 죄목
을 저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들이 기어이 이러한 말까지 한 것은 막중한 일을 빙자하여 
저를 성토하고 관가를 무함하려는 것이었으니, 그들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흉악하고 사특
합니다.’ 하였습니다.
김처양(金處讓) 등은 공초하기를 ‘현재흠(玄在欽)이 통문을 보내온 뒤에야 김회항이 꾸짖
고 모욕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을에 들어가니 800인의 향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
고, 현재묵 형제가 윤음을 받들고 와서 강습하려고 하다가 장교들에게 빼앗겼으므로, 관
아의 뜰에 들어가서 수령에게 고하였으나 또한 치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개한 마음
을 이기지 못하여 「인부(印符)를 어디에서 받아 왔기에 하찮은 장교조차 치죄하지 못하는
가.」 라고 하였으니, 이처럼 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고을 수령을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한 사람이 있기는 하였지만, 모두 가까운 친척이니 어찌 감히 꼬집어 
말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김태서(金太瑞)는 공초하기를 ‘저는 가장 연로하고 무식한 탓에 고을 수령을 무함한 일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윤음을 빙자한 일과 의송을 작성한 일은 모두 현재묵 형
제의 소행입니다. 남의 사주를 받아 기꺼이 장두(狀頭)가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우철(李宇喆) 등은 공초하기를 ‘올해 4월에 800여 인이 윤음을 강습하는 일로 관소(館
所)에 일제히 모인다는 말을 문득 듣고서는 와서 보니, 이른바 800인은 현가(玄哥)가 아
니면 모두 무뢰배(無賴輩)였습니다. 이들이 관아의 뜰로 난입하여 패악한 말을 마구 내뱉
었으니, 나이 어리고 기운 약한 자가 어떻게 수령이 되겠습니까. 기타 소리 지르는 말들
이 떠들썩하기 그지없었는데, 그 곡절을 물어보니 모두 현재묵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었습
니다. 현재묵은 본래 흉악한 성질을 가진 자로서, 조관(朝官)을 지냈다는 위세를 빙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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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든 향청의 의론을 주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재흠에게 부탁하여 제멋대로 통문을 
돌렸고, 다시 김태서를 구하여 무함하는 의송을 바쳐 고을 수령을 무함하였는데, 「배은망
덕하다.〔梟獍〕」라는 2자는 취지를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리(刑吏)에게 보낸 패자에는 
종이 가득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으니 더욱 매우 놀라웠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방도로 
볼 때 억울함을 밝히는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 범죄의 진상을 포착하지 못하면 문서를 
감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소 형리청(刑吏廳)에 가서 패자를 찾아내어 이를 첨부
하여 순영(巡營)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목을 냈으니, 제가 어찌 감히 변명
하겠습니까. 8인의 집사(執事)가 돈을 거둔 일은 사소한 일에 속하나, 향안(鄕案)에 등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방자하게 뇌물을 받았으니, 평소 그들의 기세를 알 수 있습니다. 전
후의 문서를 모두 적발하여 바쳤으니, 저희들이 어찌 감히 황당무계한 말로 사람을 측량
할 수 없는 죄로 몰아가겠습니까. 이 모두가 저희들의 공분(公憤)입니다.’ 하였습니다.
현내덕(玄內德)과 현재흠 등은 공초하기를 ‘의논할 때에 깊숙이 간여하였고, 두세 가지 
일은 모두 현재묵의 지시에서 나왔습니다. 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향회에도 참석하였
으니, 앞장서서 부르짖은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안상집(安祥集) 등은 공초하기를 ‘「향안에 등록한다.〔錄鄕〕」라거나 「향안에서 삭제한다.
〔黜鄕〕」라는 말도 통문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영에 정소할 때에 현
재묵이 저에게 말하기를 「100여 인의 노자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
래서 본군(本郡)의 현성은(玄成殷)에게 돈 100냥을 빌리고, 평양(平壤)에 도착한 뒤에 또 
평양부에 거주하는 조가(趙哥)에게 100냥을 빌렸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일에 이미 간여하
였으니, 동참한 죄를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현재묵은 공초하기를 ‘제가 과거에 급제하였고 또 외대(外臺도사(都事))를 거쳤으므로 관
서 지방에서는 출중하다고 이름이 났으니, 지금 곤욕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시골에서 세도를 부린 일로 말하면, 제가 오래도록 서울에 머물러 있었고 시골
에 내려갈 기회가 몹시 드물었으니, 어찌 폐단을 일으키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겠
습니까. 윤음을 받들고 들어간 일로 말하면, 김회항이 꾸짖고 모욕한 뒤에 향임들이 일제
히 분노하여 제게 와서 물었으므로 답하기를 「윤음을 강습하여 밝힌다면 간척무(干戚舞)
처럼 완악한 자를 교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러자 연로한 향임들의 뜻도 모두 이와 같았으므로, 현재흠을 시켜 통문을 보내게 하였고, 
저는 윤문을 하였습니다. 향안에서 삭제하는 일과 향안에 등록하는 일로 말하면, 이것이 
향청 안에서 으레 행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초록(抄錄)하지는 않았으니 죄로 삼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회항의 집을 허문 일과 한광엽을 구타한 일은 모두 연소한 향인들의 소행
입니다. 한공우가 칼을 빼어 든 것은 아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관가의 분부
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을 안의 무뢰배가 한마음으로 결탁하여 모두 몽둥이와 칼을 
들고서 제멋대로 치고 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상처를 입은 향인의 숫자를 알 수 없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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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였으니, 수많은 군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수많은 무뢰배는 어찌 결탁한 자가 아니
겠습니까. 병기(兵器)를 잡고서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군사
를 일으켜 반란을 도모한 것이 아니겠으며, 또한 무신년(1728, 영조4) 이후로 처음 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패악한 자들을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적도를 
보호한 자들〔反護賊徒〕」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윤음을 받들고 
들어갈 때에 공경히 맞이하지는 않고 장교들을 시켜 마음대로 빼앗아 들어가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과 신하 사이의 대의(大義)를 아는 것이겠습니까. 이른바 「수령과 백성
의 본분은 지엽적인 일을 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한 말은 실로 윤음을 존
중하여 받드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순영에 정소
한 일과 의송의 내용을 만드는 일은 실로 제가 주도하였으나, 「배은망덕하다.〔梟獍〕」라는 
2자는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입니다. 「높은 시렁에 묶어 두었다.〔束置高閣〕」라는 4자
를 그 아래 문장에 접속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마구 거두어들인 일은 안상집의 소행이었으니, 어찌 간여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체
로 이 일은 모두 이우철의 의송에서 나온 것인데, 저와 이우철은 4대에 걸친 원수 사이
이니 그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패자는 예사로운 글에 불과하여 창과 
벽을 발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이를 첨부하여 의송을 바쳤
으니, 일찍이 뜻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죄를 삼는다면 경전(經傳)
의 글에도 문제되는 곳이 있는데, 어찌 이것으로 죄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본읍 수
령과는 서로 냉담한 서인(西人)과 남인(南人) 사이라서 애당초 얼굴을 모르니, 이처럼 큰 
일을 당하여 어찌 수령과 백성의 본분을 돌아보겠습니까. 본 사안은 이러한 정도에 지나
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발사(跋辭)에,
“전후의 문서를 모두 압수하였고 죄수들의 공초도 어긋나지 않으니, 이번에 조사한 일은 
별달리 의문스러운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신중히 살피고 명백히 조사해야 할 것은 무함
했는지 무함하지 않았는지의 한 가지뿐입니다. 신이 조사할 때에 먼저 범죄의 진상이 드
러난 것부터 시작하되, 현재흠의 통문, 김태서의 의송, 현재묵의 패자를 첫 번째 핵심 사
안으로 삼아 형신(刑訊)을 시행하지 않고 차분히 조사하니, 이른바 통문과 의송은 모두 
현재묵이 지어 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사람의 공초가 한 입에서 나온 것처
럼 똑같았고 그도 명백하게 공초를 바쳤으니, 그가 이 옥사의 근원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통문의 내용은 고을 수령을 윽박지르며 을러대려는 계획에 불과
합니다. 의송의 구절에는 ‘배은망덕하다.〔梟獍〕’라는 2자의 지목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것
은 꾸짖고 모욕하였다고 단죄할 수는 있어도 곧장 무함한 죄로 귀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패자는 그가 손수 써서 형리 등에게 보낸 것이니, 공문(公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도 거기에서 말한 것은 몹시 흉악하고 패악합니다. 한공우가 뽑아 든 칼은 일개 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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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칼일 뿐인데 이것을 군기라고 하였고, 한무(韓武)와 김관광(金觀光)의 무리도 간여하
지 않은 사람인데 도당으로 귀결시켰으며, 사나운 향임들이 상처를 입은 것은 그다지 중
상이 아닌데도 살기를 띠었으며 피가 흘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버릇입니까. ‘무
신년 이후에 처음 봅니다.’라고 한 말은 매우 흉악하고 끔찍한데, 끝내 ‘도리어 적도를 
보호하였습니다.〔反護賊徒〕’라는 4자를 곧바로 고을 수령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의 유일
한 목적은 수령을 무함하는 데에 있었으니, 한공우가 말한 ‘제가 막중한 윤음을 빙자하였
다는 말을 한 뒤에야 그들의 죄를 성토할 수 있었고 그들도 고을 수령을 무함할 수 있었
습니다.’라는 것은 실로 긴요한 공초입니다. 조사하는 뜰에서의 행동을 보더라도, 말마다 
악담을 퍼붓고 일마다 독기를 뿜어냈으며, ‘출중하다.〔標榜〕’라는 2자를 맨 먼저 발설한 
것만도 너무나 통분한데, 조목조목 공초를 바칠 때에 감히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말로 
줄곧 마구 쏘아붙이고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래 고을 수령과는 서로 
냉담한 서인과 남인 사이이니, 이처럼 큰 일을 당하여 어찌 수령과 백성의 본분을 돌아
보겠습니까.’라고 한 말은 ‘수령과 백성의 본분은 지엽적인 일을 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라고 한 말에 대한 주석이니, 이 한마디 말이 바로 범죄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공우의 반대 변론과 이우철의 대질 신문이 있을 때에도 낱낱이 말
이 꿀렸고 하나하나 말문이 막혔으며, 변명할 길이 없으면 소리를 지르는 버릇만 일삼았
으니, 이렇게 흉악한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함창(咸昌)의 하리
(下吏)가 칼을 빼어 든 일과 아이진(阿耳鎭)의 진졸(鎭卒)이 손찌검을 한 일은 매우 놀랍
지만, 이것은 무식하고 천한 자들이 홧김에 독기를 부린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묵의 경우
에는 조관이었다는 핑계로 향권(鄕權)을 장악하고서 남몰래 음모를 꾸민 것이 매우 많았
으며 터무니없이 무함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향청(鄕廳)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징계하며 변방 백성의 풍속을 어떻게 진작하겠습니
까.
현재흠과 김태서는 연로하여 죽을 때가 다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묵의 사주를 기꺼
이 받아들여 통문을 발론(發論)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의송의 장두(狀頭)가 되기도 하였습
니다. 정상이 탄로 나자 현재묵에게 죄를 돌리고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은 대단히 통분합
니다. 연한 때문에 형신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옥사의 체모로 논하면 중벌로 다스려야 합
니다.
현재덕은 현재묵의 아우로서 함께 어울려 악행을 저지르고 종적을 숨긴 채 영읍(營邑)을 
들락거리며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엄히 형추(刑推)하기
는 하였으나, 그의 범죄 정황을 따져 보면 그도 엄중히 감처(勘處)해야 합니다.
김처양 등 8인은 서로 이끌고서 관아의 뜰에 들어갈 때 앞장서서 감히 마구 소리를 질렀
으니, 본분을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한 버릇은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엄히 
형신을 가했습니다. 그중 현사목(玄士穆)과 김용택(金龍澤)은 ‘인부를 어디에서 받아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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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말로 고을 수령을 모욕하기도 하였고 ‘김회항을 박살하겠다.’라고 관아의 뜰에서 
소리를 질렀으니, 이처럼 사납고 패악한 자들에게는 등급을 올려 처벌하는 형률을 시행해
야 합니다.
안상집 등 8인은 각 면(面)의 집사라는 핑계로 통문을 급히 전하여 뭇 향인을 선동하였으
니, 이 죄는 실로 징계해야 하므로 등급을 나누어 형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 안상집은 
돈을 거두고 분주히 공로를 세운 정상이 더욱 매우 해괴하니, 또한 엄히 감처해야겠습니
다.
현광욱(玄光頊) 등 4인은 모두 현재 향임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한 가지 미세한 일 때문
에 아무렇지도 않게 향청을 비우고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므로 모두 엄히 형신을 가하였습니다. 그중 현광욱은 명색이 수임(首任)인데
도 이 일을 조정하지 못하고 한없는 갈등을 만들어 냈으며, 김처검(金處儉)은 향청을 비
우자는 주장을 앞장서 부르짖고 사나운 향임들과 몰래 결탁하여 수많은 변괴를 빚어냈으
니, 그의 변명을 이유로 참작하여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조율(照律)하여 감죄
(勘罪)해야겠습니다.
김회항은 스스로 양반 서얼이라는 핑계를 대고서는 사납고 외람된 짓을 버릇처럼 행했습
니다. 그리하여 뭇 향인들을 모욕하고 관아의 뜰에서 악담을 퍼부어 많은 향인들의 유감
을 불러일으켜서 이러한 변괴가 일어나게 만들었으니, 이처럼 패악한 자에게는 통렬하게 
다스리는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한공우는 갑작스럽게 아비를 구원한 행동이 일반적인 
심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칼을 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후일의 폐단과 관
계되니, 징계하는 벌을 시행해야겠습니다. 모두 담당 관사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기타 나머지 죄수는 별달리 더 조사할 단서가 없으니 모두 풀어 주겠습니다. 신은 본군
에 그대로 남아 판하(判下)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급히 장계합니다.”
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대신에게 문의하니, 영중추부사 홍낙성(洪樂性)은 병 때문에 헌의(獻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현재묵이 문관이라는 핑계를 대고서는 시골에서 폐단을 일으켰
으니, 죽여야 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이 감사를 맡고 있을 때에도 익히 들어서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사하여 보고한 장계를 보면, 조사하는 뜰에서 그가 마구 
쏘아붙이는 말을 한 것은 자연히 용서하기 어려운 죄로 돌아갈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손수 쓴 패자 중에서 「군기를 마음대로 꺼냈습니다.」라고 한 말과 「무신년 이후로 처음 
보는 것입니다.」라고 한 말 등을 보면, 흉악하고 어그러져서 하지 못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고을 수령을 위협하여 축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겠으나, 그러한 말을 한 것이 남을 흉악한 역적으로 무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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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 죄수의 공초를 통해서도 모두 
의심할 것이 없으니, 현재묵의 죄에 대해서는 남을 무함한 죄에 적용하는 반좌율(反坐律)
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죄수들에 대한 처결은 어사에게 맡겨 경중에 따
라 법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는 병 때문에 헌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사안(査案)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증인의 공초를 참고해 보면, 
통문, 의송, 패자를 막론하고 모두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또 별도의 사람이 주도한 일도 
아닙니다. 현재묵도 이에 대해 굳게 부인한 일이 없으니, 지금 와서는 현재묵 한 사람만 
감단(勘斷)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흠 이하는 위협에 못 이겨서 따른 자들에 불과하니, 
담당 관사에 넘겨주어 경중을 나누어서 참작하여 처결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무고한 자
에게 반좌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통문, 의송, 
이른바 패자는 그 내용이 모두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니, 그가 운운한 죄로 반좌율을 적
용한다면 그도 어찌 피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무고(誣告)와 무욕(誣辱)은 단락이 현격
히 다르니, 곧바로 사형을 의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절도에 형배하더라도 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행한 옥사의 체모는 매우 엄중한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촌구석에서 발호하는 교활한 무리들이 주책없이 기세를 부릴 때마다 번번이 마구 싸움을 
벌여 습속이 점차 고질이 되었고 폐단이 거듭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을 수령을 무욕
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로 간주하여 신하로서의 도리가 땅을 쓴 듯이 사라지고 기강이 날
이 갈수록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엄히 징계하여 다잡지 않는다면, 
먼 지방의 사나운 풍속을 경계하여 진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현재묵을 조사한 일은 
어사의 장계를 읽어 보고 여러 사람의 공초를 참고해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죄만 가득하
고 용서할 수 있는 방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골 무사에게서 소요의 단서가 시
작되어 끝내는 고을 수령을 능멸하기에 이르렀는데, 상복을 입은 신분으로 그가 감히 전
함(前銜)의 세력을 빙자하여 수령과 백성의 본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리끼는 마음이 조
금도 없었습니다. 일당을 사주하고 무뢰배를 모집하여, 수교(首校)를 살해하려는 음모에 
마음을 쏟고 고을 수령을 무함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흉악하고 패악한 말
을 더할 나위 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패자를 손수 써서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낼 
셈을 하였고, 통문을 보내고 의송을 바친 일에서 종용(慫慂)한 자취가 탄로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기를 멋대로 꺼냈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무신
년 이후로 처음 보는 것입니다.’ 등의 말로, 말마다 측량하기가 어려웠고 구절마다 흉악
하였습니다. 예사로운 또래 사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남을 무고한 데 대한 반좌율을 적용
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처럼 토착민과 고을 수령의 사이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조
사하는 뜰에서 바친 공사(供辭)는 모두 거침없이 쏘아 대는 말이었고 여러 공초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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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 신문할 때의 말은 모두 궁색하였으니, 그가 입이 열 개라도 어찌 해당 형률을 피하
겠습니까. 어사가 장계에서 논열한 것은 참으로 상세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
이어서 더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형(重刑)과 관계된 죄이면 문무관(文武官)에 
대해서는 관찰사가 장계로 보고하고 고신(栲訊)하도록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데, 하물며 
안사 어사는 체모가 더욱 남다르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사에게 맡겨 직접 감단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흠 등은 현재묵의 사주를 받은 정황을 감출 수가 없으니 연로하다고 하더라도 용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덕은 서로 어울려 함께 악행을 저질렀으니 매우 해괴합니다. 김
처양과 안상집 등은 관아의 뜰에서 앞장서서 모욕하기도 하였고 같은 도당에게서 돈을 
거두기도 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도하였으니, 죄상이 악랄합
니다. 현광욱 등은 감히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러한 사변을 불러왔습니다. 김처검은 
사나운 향임들과 남몰래 결탁하였으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김회항은 향인을 능멸하여 
이러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한공우는 칼을 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비를 구
원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참작하여 용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후일의 폐
단과 관계되니 또한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각 사람 등은 모두 위협에 못 이겨서 따른 
자들이고 범한 죄가 가벼우니 조사하여 보고한 장계에서 논열한 대로 감처하라고 안사 
어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어사의 장계를 보니 본 사안의 전말을 알 수 있겠다. 어사의 장계에서 말한 ‘통문의 내
용은 윽박지르며 을러대려던 계획에 불과하고, 의송의 구절은 꾸짖고 모욕하였다고 단죄
할 수는 있어도 곧장 무함한 죄로 귀결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은 간략하면서도 할 
말을 다 했을 뿐만이 아니다. 그의 공초에서도 상대 쪽이 칼을 빼어 든 일에 대해 ‘무신
년 이후로 처음 보는 일입니다.’라고 하였으니, ‘군병을 동원하여……’라고 한 것은 고을 
수령을 가리켜서 배척한 말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남을 무함하고 난리를 모의한 데 대
한 형률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먼 지방의 풍속이 지극
히 사납고 명분이 날로 무너지니, 촉(蜀)을 다스리던 법을 적용하여 배로 더 무겁게 처벌
하는 형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후일을 징계하고 다른 사람을 단속하겠는가. 다
만 그 내력을 추구해 보면 일종의 향전(鄕戰)이라고 하겠다. 이우철이 패자를 첨부하여 
의송을 바치기까지 한 것도 어찌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유감을 풀고 기회를 틈타 
뒤흔들어 보려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우철은 말이 정직한 편이다. 함께 감처하
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다르다. 사형은 지나치니, 죄인현재묵
을 어사의 장계에서 논열한 대로 감단하되, 율명(律名)도 우의정의 의견대로 시행하라. 
그 나머지 각 사람 등에 대한 처결은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 어사는 등급을 나누어 
추문하여 죄를 다스린 뒤에 즉시 돌아오는 길에 올라 체류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라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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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보내 알리게 하라.”하였다.

[주-D001] 윤음(綸音): 평안 감사 박종갑(朴宗甲)의 장계에 ‘봄에 내린 윤음’이라고 한 것
으로 보아, 이해 1월 1일에 내린 윤음을 가리킨다. 이 윤음에서는 《오륜행실도(五倫行實
圖)》를 간행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혔다. 《오륜행실도》는 이해에 정조가 규장각에 명하여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합하고 수정하여 간행한 책이
다. 《日省錄 正祖 21年 1月 1日, 6月 10日》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자료 
http://e-kyujanggak.snu.ac.kr 검색일:2011. 9. 30.》

[주-D002] 인부(印符)를 …… 못하는가: 인부는 수령에 제수된 사람이 차는 관인(官印)과 
부신(符信)으로, 여기에서는 수령을 조롱하는 뜻에서 이처럼 말한 것이다.

[주-D003] 배은망덕하다: 김태서(金太瑞) 등 103인이 연명하여 바친 의송에 나오는 말로 
“배은망덕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윤음을 강습하여 백성을 인도하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을 수령은 윤음을 높은 시렁에 묶어 두었습니다.〔若非梟獍之性 則
孰不欲講誦牖民 而本官 則束之高閣〕”라고 하였다. 이 의송은 현재묵이 지은 것으로 밝혀
졌으며, 이 구절은 현재묵이 수령을 무함한 말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日省錄 正祖 
21年 6月 10日》

[주-D004] 8인의 …… 받았으니: 개천군의 향인(鄕人)들이 향회(鄕會)를 연다는 명목으로 
각 면(面)에 통문을 보낼 때, 8인의 집사(執事)를 차출하여 ‘향안에서 삭제하겠다.〔黜鄕〕’
라는 말로 위협하기도 하고 ‘향안에 등록해 주겠다.〔錄鄕〕’라는 말로 유인하기도 하였으
며, 이러한 과정에서 돈을 거두어들였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日省錄 正祖 
21年 6月 10日》

[주-D005] 간척무(干戚舞): 왼손에 방패〔干〕를 들고 오른손에 도끼〔戚〕를 들고 추는 무
무(武舞)로, 우(禹) 임금 때 묘족(苗族)이 명을 거스르자 우 임금이 이 춤을 추니 묘족이 
70일 만에 감동하여 복종했다고 한다. 《禮記 樂記》

[주-D006] 무신년 …… 일: 무신년의 일이란 영조가 즉위한 뒤로 권력 투쟁에서 노론 세
력에게 밀린 남인과 소론이 주도하여 일으킨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말한다. 이들은 경종
이 독살되었으므로 복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서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을 추
대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였다. 《英祖實錄 4年 3月 15日, 16日, 18日, 20日, 26日, 27日》 
현재묵의 이 말은 고을 수령을 무신년의 역적과 동일한 사람으로 지목하여 무함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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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졌다.

[주-D007] 높은 …… 두었다: 김태서(金太瑞) 등 103인이 연명으로 바친 의송(議送)에서 
“배은망덕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윤음을 강습하여 백성을 인도하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을 수령은 윤음을 높은 시렁에 묶어 두었습니다.〔若非梟獍之性 則
孰不欲講誦牖民 而本官 則束之高閣〕”라고 하였다. 《日省錄 正祖 21年 6月 10日》

[주-D008] 제가 본읍 수령과는: 원문은 ‘渠且與本倅’인데, 《일성록》 이날 기사에 의거하
여 ‘且’를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주-D009] 함창(咸昌)의 …… 일: 함창 현감 박재순(朴載淳)이, 창곡(倉穀)을 훔치고 관전
(官錢)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죄로 하리(下吏) 오중권(吳重權)ㆍ오계권(吳啓權) 형제를 
잡아 가두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들이 밤을 틈타 감옥을 탈출하여 도피하였다가 자
수하였다. 현감이 오중권은 우선 보방(保放)하고 오계권은 장(杖)을 치고 도로 가두었는
데, 오계권이 옥중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러자 그의 형 오중권과 오재권(吳再權), 조카 
오상관(吳相寬) 등이 그의 처와 서모(庶母)를 거느리고 각각 칼을 들고서 관아의 뜰로 난
입하였다가 붙잡혔다. 《日省錄 正祖 19年 8月 12日》

[주-D010] 아이진(阿耳鎭)의 …… 일: 아이진의 진졸(鎭卒) 최봉덕(崔奉德)이 아이 첨사
(阿耳僉使) 이신형(李信馨)을 구타한 사건을 가리킨다. 《日省錄 正祖 19年 7月 8日》

[주-D011] 문무관(文武官)에 …… 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추단(推斷)〉
에 보인다.

[주-D012] 촉(蜀)을 다스리던 법: 유비(劉備)가 성도(成都)를 함락시키고 익주(益州)를 차
지한 뒤에 제갈량(諸葛亮)이 유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형법을 엄히 적용하자, 사람들
이 이를 원망하였다. 이에 법정(法正)이 고조(髙祖)가 관중(關中)에 들어가서 3가지의 간
략한 법만 시행한 예를 거론하며 형법을 완화할 것을 간하였는데, 제갈량은 “내가 지금 
먼저 법으로 위엄을 보여 주는 것은 법이 행해지면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後漢紀 卷30 孝獻皇帝紀》 《諸葛忠武書 卷8 法劍》

[주-D013] 향전(鄕戰): 향청(鄕廳)의 향임(鄕任) 선발을 둘러싸고 구향(舊鄕)과 신향(新鄕)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말한다. 향청은 조선 전기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士族)의 주도
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향촌(鄕村)의 자율 기구였으나, 후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자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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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俊爀, 22세. 사회주의운동가.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후보위원
일제 치하 대구사범학교에서 교육받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공산주의 계열의 독
립운동가였으며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 서기,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
원회 후보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 정치인.

1906(고종43, 족보에는 1901년 출생으로 되어있다) 평안남도 개천군의 빈농가정에서 출생
하였고, 1919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협성학교·중동학교를 거쳐 1924년 연희전문학교 문
과를 졸업하였다. 192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이미 연희전문
학교 재학시절부터 사회주의에 심취하였다.

1929년 5월 대구사범학교 교사가 되어 심리학·영어·한문·교육사를 가르치다 1930년 가을부
터 교내 비밀결사인 사회과학연구그룹을 지도했고, 1931년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야학을 설
치했다. 1932년 4월에는 학생들과 항일 동맹휴학을 주도했고 학생들의 독서모임을 이끌며 
독립의식을 고취하다 적발돼 그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위 ‘4대 비밀결사사건’의 주인공으
로 공판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정에 섰다. 4대 비밀결사사건은 ‘대구사범 현준혁 교유
(敎諭)의 적화(赤化)계획사건`, 대구고보(高普)의 사회과학연구회사건 `반제반전(反帝反戰)삐
라사건`, 대구상업학교의 프로과학조선 제1호지국사건’으로 당시 언론을 장식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6년간 복역했고 교직에서 파면됐고 출옥 뒤 공산주의 활동 등으로 여러 차례 감옥
을 들락거렸다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1933년 개천 및 영변 일대의 적색농민조합 준비활동을 지도했다. 1934년 9월 부산에서 조
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했고, 1935년 경 평남 개천협동조합을 좌익소비조합으로 전환시켰
다. 이 무렵 재차 체포되어 1936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
소에서 복역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파면되자 귀향하였다.

사회주의로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 있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 중 일부가 1945년 8월 평안남도에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를 결성할 때 
최고책임자인 서기가 되었다. 같은 해 9월 여운형(呂運亨)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한 조선
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되었다.

사라지고 수령에게 예속되어 지방행정 기구로 변모해 갔다. 향청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새롭게 부를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는 세력, 즉 구향과 신향
의 향임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
구, 집문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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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파 공산주의자로, 박헌영(朴憲永)의 정치노선을 따르는 한편, 민족주의 진영의 조만식
(曺晩植)과도 제휴하고 있었다. 당시 진보적 지식인층과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에게 신망이 두
터워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 정치사령부가 지원하는 김일성보다 유력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에 김일성과 소련군 정치사령부는 같은 해 9월 15일 개최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 확대위
원회에서 그의 정책과 노선에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결정서가 채택된 지 2주일이 채 안 된 1945년 9월 28일 낮, 조만식과 함
께 소련군 정치사령부 로마넨코(Romanenko, A.A.) 소장에게 들렀다가 트럭을 타고 돌아가
던 중 평양시청 앞에서 괴한의 총격에 암살되었다. 그의 피살에 대해서는 소련군정사령부와 
김일성이 사주했다는 설과 남한의 우익들이 저지른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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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基正, 23세.
자 직재(直哉), 1880년(고종高宗17년)생 족보에 ‘한말 의암류인석 휘하의병간부 중국 서간도 
류하현 삼원포지역 맹활약(韓末 毅菴柳麟錫麾下義兵幹部 中國西間島柳河縣三源浦地域猛活
躍)1919년년기미(己未)11월초 평양 공성단조직부장취임 군자금모집 군자금 오천원 독립군전
달(平壤 共成團組織部長就任 軍資金募集 軍資金五千圓 獨立軍傳達)1953년졸’ 이라 기록되
어있다. 풀이해보면, 한말 의암 유인석 휘하의 의병 간부로서 중국 서간도 류하현 삼원포 
지역에서 맹활약하였다. 1919년 11월 초 평양 공성단 조직부장으로 취임하여 군자금을 모
집하였다. 군자금 5천원을 독립군에 전달하였다. 1953년 2월 5일 돌아가셨다. 현승종 총리
의 양부(養父)이시다. 

승종 勝鍾, 24세. 국무총리, 성균관대 총장, 고려대 이사장, 제3대 연주현씨대종회장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제24대 국무총리, 헌정사상 최장수 정치인. 1919년 평앙남도 개천군
에서 부 현기명(玄基明)의 4형제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4살 때, 자식없이 별세한 독
립운동가 큰아버지 현기정의 양자로 입적했다. 승종은 1938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에 응시해 합격하고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경성제대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
부 법학과로 진학하여 1943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며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1943년 10월부터 시작된 일제의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모집으로 고향에서 가족친지들에게 
숨어 폐만 끼치게 되자 학도 특별지원병에 지원했다.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간부후보
시험에 선발되어 중국 난징의 중화민국 중앙군관학교자리에 세워진 일본 육군 예비사관학교
에 입교하여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예비사관학교를 마치고 일본제국 육군견습사관으로 임
관했다. 중국내 독립병당 예하 2소대장이 되었고, 중국과 대규모 교전정 중 수비대장 역할
을 했다. 중국 팔로군과 상하이 근교 난통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규모 교전을 벌였다. 
승종은 수비대장 역할을 했으며, 그로부터 1주일 뒤 일제의 패망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전
쟁이 끝났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던 장개석은 일본군에게 무장과 군수물
자, 위수지역을 중공군에 빼앗기지 않도록 국민당군이 접수하러 갈 때까지 주둔지에서 계속 
방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현승종은 대대장에게 40여 명 정도의 조선인 병사들로 
별도 소대를 편성케 해달라고 건의하여 조선인 소대의 소대장을 맡아 학병 동료인 김병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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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글, 한자, 민요  등을 가르치며 자체적으로 군사훈련까지 실시했다. 그렇게 5개월 정
도가 지나고서야 중화민국 군병력이 무장해제를 시키자, 상하이 교외의 집결지까지 이동하
게 되었으며, 집결지에서 일본인의 전송을 받으며 일본군에서 분리되었다. 이때 현승종은 
학병 출신 동지들과 함께 동포들을 모두 귀환시킨 후 보급, 경리의 책임을 맡기도 하고 일
본 육군 사령부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얻어내 조선 장정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다. 

평양의 처가에 도착해 처자와 재회하였으나 지주 출신에다 제국대학까지 나왔고 학병을 다
녀온 처지라 이북에서 반동분자로 분류될 조건이라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평양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평양에서 소련군의 행태를 직접 목격했고,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있
었던 승종은 경성제대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대학 대선배이자 북한 사법부장 최용달의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뿌리쳤다. 그리하여 평양을 떠나 1946년 월남하게 되었다. 

승종은 1946년 9월부터 1974년까지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29년간 교수를 역임했다. 교수
로 재직하는 동안 ‘로마법개론’, ‘로마법원론’, ‘법사상사’, ‘서양법제사’ ‘민법’ ‘비교법입문’ 
‘로마법’ ‘게르만법’ 등의 책을 저술했으며, 법사상사, 법사학, 비교법 및 민법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남겼다. 5.16 군사 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고대생들의 데모가 연일 이
어졌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고대생들을 구속, 강제 징집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독
재 정권에 항거하는 제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나서자 현승종은 스크럼을 짠 제자들 앞에 나
아가 “정 나가고 싶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외치면서 그냥 드러누워버림으로써 고대
생들의 대량 구속을 막았다. 5년 7개월 동안 고대 학생처장직을 수행한 뒤, 고려대에 교양
학부장과 도서관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차기 총장으로 임명될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미스
터 쓴소리’라는 별명답게 재단이사회와 사이가 틀어진 때문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남긴 채 
고대를 떠나 성균관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성균관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구조 조정 등 온갖 악역을 도맡았는데 
그런 궂은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였다. 1984년에는 한림대 교수와 학장을 거쳐 1989년부
터 1992년까지 한림대학교총장을 맡았다. 성대총장과 한림대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학사 행
정 실무담당자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실현했다. 승종은 1991 교
총 회장으로 일하면서 김영삼과 김대중으로부터 우수교원확보법,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교
육시설투자촉진법 제정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고, 결국 그러한 특별법들을 통과시켰다. 교원 
처우개선과 수당지급 체계 개선 등 현재 교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그 당시 
확립된 것이다. 

승종은 1992년 10월 노태우정부의 중립내각 구상에 따라 국무총리직을 맡았다. 총리직에 
취임한 후, 짧은 기간이지만 혼란스런 정국을 안정시켰다. 건국대 이사장, 인촌기념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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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거쳐 2005년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2008년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
원장을 역임했다. 1994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출범하였을 때 한국 유니세프 회장이 되었
으며 한국유니세프 회장직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수행했다.

승종은 교육행정가로서의 행적이 돋보이는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보수주의적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색을 그리 강하게 드러내지 않아 보수-진보 양쪽에서 무난하게 수용되었
다. 성균관대, 한림대, 건국대, 고려대 총장과 이사장직을 역임할 동안 대부분의 판공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등 고위직을 계속 연임했지만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다. 평범한 서민 동네
에서 말년까지 계속 살았을 정도다. 2012년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 자랑스런 한국교총인상, 
2006년 제8회 인제인성대상, 2005년 유일한 상을 수상했다. 2020년 102세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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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 宣海, 25세.
승종의 3남, 1958년생, 경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대종회 부회장

호종 浩鍾, 24세.
1916년병진(丙辰)생, 현승종의 생부(生父)인 기명(基明)의 3남으로 현승종의 셋째 형. (株)한
미타올창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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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珍海, 25세.
호종(浩鐘)의 아들, 고대교수, 의학박사, 1941년생, 고대의대 교수, 고대 의무부총장 겸 의
료원장, 고려대학부속병원장, 현진해내과의원(원장)

경호 慶鎬, 27세.  1950년생,  경기도 군포시 행정국장, 대종회 이사

연목 淵穆, 24세. 자 재우(宰佑), 1927년생, 재우사(宰佑社) 대표, 대종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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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仁鍾, 24세.  1932년생,  대종회 이사

승호 昇浩, 25세.  1962년생,  세진 대표,  대종회 이사

원영 元榮, 27세.  자 영섭(榮涉), 1967년생,  대종회 이사

성일 誠一, 28세.  1941년생, 제주지방경찰총장, 기흥CC 대표,  대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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